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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황, 사건

  다니엘 5장 1-4절 말씀

상황

0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0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0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0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니엘 5장 5-12절 말씀

<1>

0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2>

0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07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08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09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3>

10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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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니엘의 첫 번째 선포(세가지 선포)

  다니엘 5장 13-16절 말씀

상황

13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14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 5장 17-24절 말씀

<1>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2>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3>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